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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스바보드나’는 클래식 거장들과

한국의 ‘그라시아스합창단’이 협연

하는 콘서트다.

‘스바보드나’(Svobodno)는 러시

아어로 ‘자유롭게’라는 뜻으로, 이날

연주회를 꾸미는 음악가들이 관객들

을 자유로운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

한다.

공연은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

비치 등 세계 유수 음악가를 배출한

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

원과 2015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

국제합창제 최고상 수상 단체인 그

라시아스합창단이 협연한다.

러시아 공훈예술가이자 그라시아

스합창단의 수석지휘자인 보리스 아

발랸, 러시아 볼고그라드 라흐마니

노프 공쿠르 1등상을 수상한 피아니

스트 미하일 베네딕토프, 야샤 하이

페츠(Jascha Heifetz) 국제 바이올

린콩쿠르 최고 연주자상을 수상한

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,

베이징 국제 음악제 그랑프리를 수

상한 첼리스트 알렉산더 람, 미국 뉴

욕 필하모닉 수석으로 베이징 국제

음악제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

한 오보이스트 리앙 왕 등이 출연해

무대를 빛낸다.

또한 가장 수준 높은 아카펠라곡으

로 평가받고 있는 라흐마니노프의

‘베스퍼스’(Vespers)나 바흐의 크리

스마스 오라토리오, 가사가 아름다

운 한국 가곡 ‘내 마음은 호수요’ ‘시

소타기’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와 그

라시아스 합창단의 깨끗하고 맑은

음색은 관객들을 옛 감성과 추억에

젖게 한다.

광주 출신 수석 솔리스트 소프라노

최혜미는 “‘이번 공연은 각 분야에서

가장 유명하고 친근한 곡들로 구성

해 클래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

길 수 있게 했다”며 “세계 최정상 음

악가들의 수준 높은 연주는 광주시

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진한 감동

을 선사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한편, 공연을 주최하는 그라시아스

합창단은 2015 독일 마르크트오버도

르프 국제합창제에서 최고상(혼성 1

등) 및 특별상, 2014 이탈리아 리바

델가르다 국제합창대회에서 대상,

스위스 몽트뢰 국제합창제에서 1등

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합창의 위

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합창단으로

발돋움했다. 매년 20여개국에서 200

회 이상의 공연을 하며, 각국 현지어

로 노래하는 그라시아스합창단은 국

경을 초월한 폭넓은 레퍼토리와 따

뜻한 음색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

을 받고 있다.

티켓은 6-10만원, 조기 예매시 15

% 할인. /정겨울기자

세계최정상클래식거장들빛고을무대오른다

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음악원·그라시아스합창단

보리스 아발랸 지휘·미하일 베네딕토프 등 협연

세계 정상급 클래식 거장들이 광주

무대에 모인다.

그라시아스합창단이 주최하는 클래

식 콘서트 ‘스바보드나’가 다음달 1일

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

극장에서 펼쳐진다.

2017년광주스바보드나공연모습.

바이올리니스트칭기스오스마노프 지휘자보리스아발랸

클래식 콘서트 ‘스바보드나’ 내달 1일광주문예회관대극장

그라시아스합창단소프라노이수연

최지선 광주시립창극단 수석단원이

2년 전 작고한 스승 고(故) 남재 송준영

선생을 기리고, 전통춤의 희망과 미래

에 대한 춤사위를 선보인다.

최 단원은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

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‘춤의 길을 묻

다’ 공연을 펼친다.

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강선영류 태

평무 이수자인 최지선 단원은 이날 ‘춤

의 길을 묻다’를 주제로 태평무, 승무,

판소리 등 전통춤을 한자리에서 공연한

다.

무대는 2부로 진행되며, 1부는 ‘사부

곡’을 주제로 강선영류 태평무를 통해

나라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고 이매방

류 승무와 송준영류 산조춤을 선보인

다.

2부는 ‘기예천’(技藝天)을 주제로 농

악놀이 무대가 열린다. 서한우류 버꾸

춤, 판소리 ‘춘향가’ 중 ‘신년맞이’ 대목,

살풀이, 장구춤, 훈령무 등을 선사한다.

이외에 전통 칠고무, 오고무에 모듬북,

장구 등 타악공연도 마련된다.

최지선 단원은 공연에 앞서 “스승들

께서 일궈놓은 한국 춤의 발자취를 따

라 미래 전통과 한국 춤의 길을 열어갈

멋진 예인들과 함께 ‘춤의 길을 묻다’

공연을 준비했다”고 “춤의 뿌리를 따라

함께 그 길을 가는 스승님들과 선후배

동료가 있어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

무대에 오른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한편, 최지선씨는 광주시립창극단 수

석단원으로,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강

선영류 태평무 이수자이자 전남도무형

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설장고 이수

자,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0호 살

풀이 춤 전수자다.

전남대 체육학 박사를 졸업하고 전남

대 국악과에서 강의하고 있다. ㈔광주

한국춤연구회 대표를 역임했으며, 광주

시장 예향광주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

다. /정겨울기자

전통춤한자리 ‘춤의길을묻다’
최지선, 오늘문예회관소극장

오카리니스트 임소엽, 피아니스트 김

선이아, 소프라노 강소라 등 세 명의 음

악가가 준비한 ‘위드(with)콘서트-3인

3색의 음악선물’이 29일 광주 광산문화

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.

‘위드 콘서트’는 ‘따로 또 같이’를 모

티브로 3인의 색과 서로의 울림을 통한

어우러짐을 선보일 예정이다.

함께(with)가 공연의 콘셉트인 ‘위

드 콘서트’는 오카리니스트 임소엽이

생활악기라는 인식이 강한 오카리나를

클래식 저변으로 끌어오기 위해 기획

한 공연이다.

공연은 1부에서 3인의 앙상블 ‘꽃밭

에서’ 외 1곡과 광산오카소리앙상블의

공연 등을 선보인다. 이어지는 2부에서

는 SWA 원당산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

카리나 협연 ‘엘 콘도르 파사’(El cond

or pasa), 소프라노 협연 ‘네버 이너프’

(Never enough), 피아노 협연 ‘프론티

어’(Frontier)를 공연하고. 특별게스트

로 넬라루체 남성 트리오가 참여해 뮤

지컬 ‘지킬 앤 하이드’ 중 ‘지금 이 순간’

등을 노래한다. 관람료는 1만원.

한편, 이 공연은 광주시와 광주문화

재단이 진행하는 ‘2019문화예술펀딩프

로젝트 만세만세 만(萬)만(滿)계’의 모

금활동으로 이뤄진다. /정겨울기자

오카리나·피아노·목소리가 어우러진 ‘위드 콘서트’

29일광산문예회관대극장

왼쪽부터김선이아,임소엽,강소라

은암미술관은 29일 오후 3-5시 미술

관 2층에서 ‘빛고을 힐링 나들이_미술

관 탐방’의 세 번째 프로그램인 ‘세레나

데_러브스토리’를 진행한다.

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

최하고 ㈔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주관

하는 2019 ‘문화가 있는 날’ 사업의 지

원을 받았다.

‘세레나데_러브스토리’에서는 ‘클

래식음악과 예술의 만남’(Meeting of c

lassical music and art)을 주제로 클

래식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알아보고 연

주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.

먼저 1부에서는 윤승중 성악가와 바

로크 시대의 대표적 인물인 바흐의 음

악에 담긴 이야기를 동시대 미술작품과

함께 알아본다. 2부에서는 윤승중(테

너), 안톤 콘드라텐코(Anton Kondrat

enko·첼리스트), 최주애(피아니스트)

의 연주로 클래식음악을 감상하며 깊게

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.

뱚연주곡은 뮤지컬 ‘지금 이 순간’, ‘넬

라 판타지아’(Nella fantasia)등 우리

에게 친숙한 뮤지컬과 클래식으로 선보

일 예정이다.

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, 전 연

령이 참여할 수 있다. 접수는 전화와 현

장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을

대상으로 운영된다. 자세한 내용은 은

암미술관 홈페이지(http://www.euna

m.org)와 인스타그램(@eunam_art)

에서 확인 가능. /정겨울기자

미술관에서
만나는
클래식이야기

내일은암미술관 2층 윤승중 안톤콘드라텐코 최주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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